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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래스틱 “무한경쟁 시대 돌입!”
중소기업청, 2004년 6월 고유업종 시행령 개정 예정 … 골판지 걱정

중소기업 보호 명분 아래 운영돼왔던 <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>가 2004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폐

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방침이다.

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의 완전 철폐를 눈앞에 두게 되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진출하는 대기업 및 

중소기업끼리의 격심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.

중소기업청 관계자는 “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진출에 중소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

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타격이 심각한 업종은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재심의를 

요청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”고 밝히고 있다.

또 “2001년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푼 43개 업종에 대한 실사 결과, 제한을 풀었던 것이 오히려 기업경쟁력 

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2006년에 완료될 업종 자유화 조치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

것”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일축했다.

이미 1990년대에 같은 경험을 했던 PET 용기 생산기업들도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“본격적인 경쟁을 통해 가

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 살아남은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”이라고 경험담을 

피력했다.

그러나 골판지상자 등 일부에서는 <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>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반발하

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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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현재 중소기업고유업종은 2001년 43개가 자유화된 이후 재생타이어, 고무장갑, 플래스틱 용기를 포함

한 45개 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며 화학과 관련된 중소기업고유업종은 골판지상자, 플래스틱용기, 재생타이어, 

생석회, 탄산가스 등을 포함한 총 16개 업종에 이르고 있다. <한기석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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